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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序  論

한의학에 있어 臟腑에 관한 기록은 유구한 歷史

가 있다. 史記·扁鵲倉公列傳에 上古시기 兪跗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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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腸胃를 빨고 五臟을 씻다.”1)는 기록이 있으며, 東

漢 말엽에 成書된 黃帝內經에도 인체 해부에 대한 

기록이 있어 靈樞·經水篇에 “무릇 팔 척의 사람은 

피육에서 이것을 살필 수 있으니, 밖으로는 헤아려 

누르고 만져서 이를 얻을 수 있다. 그가 죽으면 解

剖하여 이를 볼 수 있다. 오장의 딱딱함과 부드러

움、육부의 크고 작음、먹은 곡식의 다소、경맥의 

1) 司馬遷 撰. 史記·扁鵲倉公列傳. 서울. 景仁文化社. 1983. 

p.699. “湔浣腸胃, 漱涤五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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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단、혈의 청탁、기의 다소 …… 모두 대강의 정도

(어림수)가 있다.”2)고 하여 장부의 위치、크기、형

태 등을 언급하였으며, ‘解剖’라는 말이 여기에서 처

음으로 나타난다. 또한 靈樞 몇몇 편장과 難經
에서 臟腑의 형태、용적、장단、부위、대소 등에 관

하여 언급한 것으로 보아 해부학적 인식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山田慶兒는 내경의 인체

골격지식은 인체해부를 통하여 수립되었고, 영추
제 14, 30, 32편은 모두 해부 지식을 기록한 것이

라고 주장하였다3). 

내경과 난경의 해부학적 지식을 인체 해부도

를 통하여 해석하려는 노력은 인체의 구성이론과 질

병을 치료하는 원칙에 영향을 미쳤다. 중국 역사에

서 의학연구를 목적으로 시행한 해부는 서한 말기 

王莽이 太醫令 與巧로 하여금 인체를 해부하여 오장

을 재고 가는 대나무로 맥의 길이를 헤아리게 하였

다는 기록이 있으며, 송대에 이르러 명확하게 인체

를 해부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歐希范五藏圖와 存
眞圖가 작성되었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본 연구에

서는 구희범오장도 이전에도 인체 장부에 대한 그

림이 존재했으며, 그중 아직 분명하게 조명을 받지 

못한 煙蘿子의 內境圖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연구 

과정에서 송대의 黃帝八十一難經纂圖句解의 內景

圖를 함께 비교하여 도가의 특징을 지닌 내경도의 

특징을 살폈다.

본 논문은 최근의 연구4)를 바탕으로 하여, 道家

의 초기 內景圖5)에 해당하는 煙蘿子의 內境圖를 통

2) 金達鎬 編譯. 注解補注註黃帝內經靈樞. 서울. 醫聖堂. 

2002. p.407. “若夫八尺之士, 皮肉在此, 外可度量切循而得

之. 其死, 可解剖而視之. 其臟之堅脆, 腑之大小, 谷之多少, 

脈之長短, 血之淸濁, 氣之多少 …… 皆有大數.”

3) 山田慶兒. 中國古代的計量解剖學. 沈陽. 遼寧敎育出版社. 

1996. pp.34-35.

4) 李起熏. 內景圖와 修眞圖에 關한 硏究. 서울.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成旼奎, 丁彰炫. 身形藏府圖에 관한 

비교 연구.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1(3). 2008. 坂出祥伸. 

｢內景圖｣와 沿革. 中國古代科學史論. 京都大學人文科學硏

究所硏究報告. 1991.

5) 李起熏. 內景圖와 修眞圖에 關한 硏究. 서울.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pp.28-30. “內景圖는 道家養生方法

을 그림으로 설명하기 위한 목표가 들어 있다 ……  내경

도와 수진도의 기원은 정확하지 않다. Despeux에 주장에 

따르면 해부학적인 세밀함이 있지만 내단을 상징하는 요

하여 道家醫學의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Ⅱ. 本  論

1. 煙蘿子內境圖의 개요

五代時期로 추정되는 煙蘿子의 內境圖는 正統道

藏・修眞十書・雜著捷徑에 수록되어 있다. 修眞十

書는 南宋代에 石泰가 편찬하였으며, 雜著捷徑에
는 煙蘿子 撰으로 보이는 그림이 있다. 여기에 수록

된 附圖 6폭 가운데 4폭인 ｢內境左側之圖｣、｢內境

右側之圖｣、｢內境正面之圖｣、｢內境背面之圖｣은 解剖

와 관련이 있고, 나머지 2폭은 道敎와 관련이 있

다6). 

修眞十書 60卷은 道教의 丹經을 唐末에서 五代

와 宋元代까지의 수 십 종류의 저작을 함께 엮은 

것7)으로 특히 內丹에 관련한 전문 서적이다. 그 가

운데 雜著捷徑은 翠虛篇(題泥丸先生陳樸傳)에 

수록되어 있고 煙蘿子의 體殼歌、內觀經과 驅希

範의 天元入藥鏡, 曾慥의 勸道歌、臨江仙, 
鍾離八段錦、呂公縛心猿詩와 呂眞人小成導引法
등을 포함한 內丹과 養生에 관한 전문 저작이다8). 

한편 ‘內境’을 다른 말로 ‘內景’、‘內照’라 한다. 

이는 道家의 용어로 內景은 바로 血肉筋骨臟腑의 象

소가 들어 있는 10C의 수진십서에 있는 ｢연라자도｣를 

내경도와 수진도의 기원으로 보고 있다.”

6) 王淑民, 羅維前. 形狀中醫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7. 

p.42.

7) 白先生金丹火候圖、金丹捷徑指玄圖、金丹捷徑、金
丹論、修眞論、還源篇、庭經、陰符髓、修仙辨

惑論、穀神不死論、陰陽升降論、丹房法語、金丹

四百字並序、謝張紫陽書、謝仙師寄書詞、丹訣歌、
丹髓歌、衛生歌並序、無極圖說、橐龠歌、金液還

丹論、金丹問答、樂道歌、鍾呂傳道集、悟眞篇
등을 엮었다.

8) 八段錦에 대한 氣功과 導引에 관련된 연구는 “이상엽. 八

段錦 및 陳希夷坐功法과 經絡經筋學說과의 聯關性에 대한 

硏究. 又石大學校 大學院. 2001. 장재훈. 八段錦의 文獻的

硏究. 圓光大學校. 2005. 이기협. 立式八段錦의 硏究. 원

광대학교 동양학대학원. 2010. 이종윤. 기공이 중년여성

의 비만도와 신체구성에 미치는 영향 –팔단금을 중심으로

-. 원광대학교 동양학대학원. 2010. 등의 학위 연구가 많

이 진행되어 있고, 이상재, 백진웅, 김광호. 修眞十書에 

기재된 鍾離八段錦의 修練方法에 대한 연구. 대한예방한

의학회지, 2001.5(2).”등의 논문이 있어 본 연구에서는 생

략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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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9). 心과 같은 臟腑는 신체 내부에 거처하는 것

이고, 내부에 존재하는 일체의 장부의 상이 표현되

어 있으므로 內景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北宋의 朱

宏은 內外二景圖에서 內景圖는 즉 臟腑圖이며, 外

景圖는 바로 經絡圖라 하였다. 또한 고대에 장부도를 

‘存眞圖’라 하기도 하였는데, 시체 해부의 자료에 의

거하여 그림으로 제작한 것이며, 傳世本 華陀內照圖

는 이러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10). 그러므로 ‘內

景’은 주로 臟腑를 지칭하는 뜻을 지니며 관찰된 형

상을 臟腑圖로 표현한 것이며, ‘外景’은 주로 體表의 

標識를 뜻하며 經絡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煙蘿子의 生卒에 관한 자세한 기록은 명확하지 

않지만, 9세기 말부터 10세기 전반에 생존했던 도

사이다. 陳國符의 고증에 따르면, 煙蘿子는 燕眞人

이라 불려 王屋里(山西省 陽城縣)의 사람으로, 後

晉・天福 년간(936-941)에 “煙霞養道의 訣을 얻었

다. 宅邊의 井裏에서 靈異한 參을 얻었으므로 집을 

들어서 이를 먹고, 마침내 상승함을 얻었다”11)고 한

다. 또한 斬土英의 五臓圖考에서 “煙蘿子의 활동

시기는 唐 말엽에서 五代가 분명하다.”12)고 하였다. 

2. 煙蘿子內境圖에 표현된 개념

修眞十書雜著捷徑卷之十八의 ｢內境圖｣, ｢煙蘿

子首部圖｣, ｢煙蘿子朝眞圖｣에는 五臟, 泥丸, 丹田, 

三魂, 三尸, 七魄, 臍, 羊車, 鹿車, 牛車 그리고 飮龜 

등의 그림이 표현되어 있다. 이러한 그림에 대하여 

修眞十書雜著捷徑卷之十八에서 직접 언급한 내용

과 연구 과정에서 고찰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煙蘿子의 五臟 개념

修眞十書雜著捷徑卷之十八에는 內境圖에 표기

된 五臟에 대하여 각각 總論을 가지고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9) 黃龍祥 主編. 中國鍼灸史圖鑑(上). 靑島. 靑島出版社. 2003. 

p.3.

10) 黃龍祥 主編. 中國鍼灸史圖鑑(上). 靑島. 靑島出版社. 

2003. p.3.

11) 陳國符. 道藏源流考 下 . 北京. 中華書局. 1963. p.286. 

12) 斬土英. 五臓圖. 中華醫史雜誌. 1994. 24(2). pp.68-74. 

(1) ｢心臟總論｣ 
“心에 神이 있고 帝王이 되며, 또한 絳

宮이 되며, 靈臺가 되며, 中丹田이 되며, 
火에 속하고, 太陽의 精은 위로는 熒惑에 
상응하고, 여름에 왕성하며, 그 색은 赤이
며, 방위에 있어서는 丙丁이되며, 象에 있
어서는 朱雀이 되며, 道에 있어서는 禮가 
되며, 卦에 있어서는 離가 된다. 그 형상은 
마치 잎이 세 개 달린 아직 피지 않은 연꽃
과 같고, 안으로는 드러남은 脈이 되며, 밖
으로 드러남은 色이 되며, 口舌은 門戶가 
되며, 小腸이 府이다. 腎이 이를 받아들여 
굴복시키며, 肺를 핍박하여 사용하며, 肝을 
얻게 되면 왕성해지며, 脾를 보면 감소하게 
된다. 五臟의 주인이 되어, 바르면 사기를 
쫓아내며, 鹹味를 多食하면 傷心하니, 절대
로 삼가하고 조심함이 마땅하다.”13) 

(2) ｢肝臟總論｣ 
“肝에 魂이 있고 丞相이 되며, 木에 속

하여 봄에 왕성하며, 그 색은 青이며, 방위
에 있어서 甲乙이 되며, 象에 있어서는 青
龍이 되며, 道에 있어서 仁이 되며 卦에 있
어서는 震이 된다. 그 형상은 7잎이 있다. 
膽은 將軍이 되며 간의 左邊 第4葉 內에 
있고, 안으로 드러남은 筋이 되며, 밖으로 
드러나면 爪가 되며, 目은 戶가 되며, 膽은 
府이다. 肺가 이를 받아들여 굴복시키며, 
脾를 핍박하여 사용하며, 腎을 얻게 되면 
왕성해지며, 心을 보면 감소하게 된다. 그
러니 辛味를 多食하면 傷肝하니, 모름지기 
이를 경계하여라.”14) 

13) 石泰. 正統道藏 第 7冊 洞眞部 方法類 卷18 ｢修眞十書

雜著捷徑｣. 서울. 法仁文化社. 1987. p.5538. “神在心爲帝

王, 又爲絳宮, 爲靈臺, 爲中丹田, 屬火, 太陽之精, 上應熒

惑, 夏旺, 其色赤, 在方爲丙丁, 在象爲朱雀, 在道爲禮, 在

卦爲離, 其形如未開蓮花有三葉, 見於內者爲脈, 見於外者爲

色. 以口舌爲門戶, 小腸爲府, 受腎之制伏, 而驅用於肺, 得

肝則盛, 見脾則減. 爲五臟之主, 正則辟邪, 然多食鹹則傷心, 

切宜愼之.”

14) 石泰. 正統道藏 第 7冊 洞眞部 方法類 卷18 ｢修眞十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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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脾臟總論｣ 
“脾에 志가 있고 丈夫가 되며, 土에 속

하며 四季에 왕성하며, 그 색은 黃이며, 방
위에 있어서는 中央이 되며, 道에 있어서는 
信이되며, 그 형태는 낫〔刀鎌〕15)과 같고, 
안으로 드러남은 藏이 되며, 心腎肝肺를 모
두 자양하며, 밖으로 드러남은 肉이 되며, 
唇齒가 門戶가 이다. 肝이 이를 받아들여 
굴복시키며, 腎을 핍박하여 사용하며, 心을 
얻게 되면 왕성해지며, 肺를 보면 감소하게 
된다. 甜溫을 좋아하니, 胃神이 이에 붙고, 
寒冷을 두려워하고 피하며, 음식이 들어와 
소화되면 몸이 편안해지고 그렇지 않으면 
병이 든다. 만약 酸味를 多食하면 傷脾하
니, 이를 살피는 것이 마땅하다.”16) 

(4) ｢肺臟總論｣ 
“肺에 魄이 있고 尚書가 되며, 金에 속

하며 가을에 왕성하며, 그 색은 白이며, 방
위에 있어서는 庚辛이 되며, 象에 있어서는 
白虎가 되며, 道에 있어서는 義이되며, 卦
에 있어서는 兌가 되며, 그 형태는 화개
〔華蓋〕가 된다. 내부로 드러남은 膚가 되
며, 외부로 드러남은 毛가 되며, 鼻가 門戶
가 되며 大腸이 府가 된다. 오직 心이 이를 
받아들여 굴복시키며, 肝을 핍박하여 사용

雜著捷徑｣. 서울. 法仁文化社. 1987. p.5538. “魂在肝, 肝

爲丞相, 屬木, 春旺, 其色青, 在方爲甲乙, 在象爲青龍, 在

道爲仁, 在卦爲震, 其形有七葉. 膽爲將軍, 在肝左邊第四葉

內, 見於內者爲筋, 見於外者爲爪, 以目爲戶, 以膽爲府, 受

肺之制伏, 而驅用於脾, 得腎則盛, 見心則減也. 然食辛多則

傷肝, 切須戒之.” 

15) 즉 鐮刀이며, 農器具이다. 漢代 王充은 論衡·累害에서 

“卒然牛馬踐根，刀鐮割莖，生者不育，至秋不成.”이라 하

였고, 唐 韓愈는 苦寒 詩에서 “肌膚生鱗甲，衣被如刀

鐮.”이라 하였다.

16) 石泰. 正統道藏 第 7冊 洞眞部 方法類 卷18 ｢修眞十書

雜著捷徑｣. 서울. 法仁文化社. 1987. p.5538. “志在脾, 爲

丈夫, 屬土, 四季旺, 色黃, 在方爲中央, 在道爲信, 其形如

刀嫌. 見於內者爲藏, 均養心腎肝肺, 見於外者爲肉, 以唇齒

爲戶, 受肝之制伏, 而驅用於腎, 得心則盛, 見肺則減, 喜甜
好溫, 胃神附之, 怕寒忌冷, 磨則進食身安, 否則病.若食酸多

則傷脾, 切宜省之.” 

하며, 脾를 보면 왕성해지며, 腎을 보면 감
소해진다. 冷이 두려워 嗽疾이 형성되며, 
苦味를 多食하면 傷肺하게 된다.”17) 

(5) ｢腎臟總論｣ 
“腎에 精이 있고 玄英이라 부르기도 하

며, 水에 속하며 겨울에 왕성하며, 그 색은 
黑이며, 방위에 있어서는 壬癸가 되며, 象
에 있어서는 玄武가 되며, 道에 있어서는 
智가 되며, 卦에 있어서는 坎이 된다. 쌍으
로 두개가 있으니, 왼쪽은 烈女가 되며 오
른쪽은 命門이며, 帶子가 발생하여 泥丸宮
으로 투입한다. 안으로 드러남은 骨이 되며 
밖으로 드러남은 髮이 되며, 耳가 門戶이
며, 膀胱이 府가 된다. 脾가 이를 굴복시키
며, 心을 핍박하여 사용하며, 肺를 얻으면 
재물이 융성해지고, 肝을 보면 감소해진다. 
甘味를 多食하면 손상함이 있다.”18) 

17) 石泰. 正統道藏 第 7冊 洞眞部 方法類 卷18 ｢修眞十書

雜著捷徑｣. 서울. 法仁文化社. 1987. p.5538. “魄在肺, 爲

尙書, 屬金, 秋旺, 其色白, 在方爲庚辛, 在象爲白虎, 在道

爲義, 在卦爲兌, 其形爲華蓋. 見於內者爲膚, 見於外者爲毛, 

以鼻爲戶, 以大腸爲府, 受一心之制伏, 而驅用於肝, 得脾則

盛, 見腎則減, 怕冷成嗽疾, 食苦多則傷肺也.” 

18) 石泰. 正統道藏 第 7冊 洞眞部 方法類 卷18 ｢修眞十書

雜著捷徑｣. 서울. 法仁文化社. 1987. pp.5538-5539. “精

在腎, 又號玄英, 屬水, 冬旺, 其色黑, 在方爲壬癸, 在象爲

玄武, 在道爲智, 在卦爲坎. 有二雙, 在左爲烈女, 右爲命門, 

生帶子透入泥丸宮. 見於內者爲骨, 見於外者爲髮, 以耳爲戶, 

膀胱爲府, 受脾之制伏, 而驅用於心, 得肺財盛, 見肝則減, 

食甘多則有傷矣.”

五臟 肝 心 脾 肺 腎

神志 魂 神 志 魄 精

異名 

및 

職能

丞相
絳宮,靈臺,

中丹田
丈夫 尚書

玄英, 

(左烈女右

命門)

五行 木 火 土 金 水

季節 春 夏 四季 秋 冬

Table 1. Five elements belonging table of 

ten xiuzhen books of zazhujiejing 18th v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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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진십서에는 五臟의 이명 및 직능 기타 類比

取象에 관련된 약 15종에 관한 서술이 있는데, 

【Table 1】과 같이 정리하여 특징적인 배속 관계

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神志에 있어 腎에 精19)을 배속하였고 脾에 志를 

배속한 것이 素問․宣明五氣의 “五藏所藏 心藏神, 

肺藏魄, 肝藏魂, 脾藏意, 腎藏志”와 다르다. 五藏의 

군신에 대한 표현 역시 心을 帝王에 비유하였으며, 

19) 漢代 초기에 나타나는 精‧形 二分法에서는 肉體를 나타내

는 形에 대한 精神의 의미에서 사용되었다. 이는 당시 道

家들의 精神을 崇尙하고 肉體나 物質에 대해 達觀했던 恬

淡虛無적인 處世態度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 생각된다. 道

家의 精은 情과 神의 二分法的인 사고에서 출발한 것으로 

例를 들면 우선 黃庭內景經15장에 “或精或胎 別執方”의 

注에 “男子는 精을 갈무리함으로써 女子는 胎를 갈무리함

으로써 和合하여 赤子를 主하니 陰陽의 門이다.”(雲笈七籤 

卷11. 四部叢刊正編, 서울, 法仁文化社, 1989. p.111.)라

고 되어있어, 精을 女子의 胎에 대응하는 男子의 生殖力

에 할당하고 있다. 또한 8章의 ‘腎神은 玄冥, 字는 育嬰’

의 注에 “腎神玄冥의 字는 育嬰이고 腎은 물에 속하니 때

문에 玄冥이라 한다. 腎精은 子가 되기 때문에 育嬰 이라 

한다.”(雲芨七籤 卷11. 四部叢刊正編, 서울, 法仁文化社, 

1989. p.104.)라 하여 그 精은 腎臟에 속한다고 하였으며, 

또한 體內 神의 이름을 열거한 제 7장은 腦에 관해서 ‘腦

神精根 字泥丸’의 注에 “丹田의 宮, 黃庭의 집, 洞房의 主, 

陰陽의 根이 泥丸이요 腦의 象이다”(雲笈七籤 卷11. 四部

叢刊正編, 서울, 法仁文化社, 1989. p.103.)라 하여 抱朴

子에 나타난 還精補腦說의 前提가 되고 精이 泥丸 즉 腦

에서 由來하였음을 논술하고 있다. 

肝을 丞相、脾를 丈夫、肺를 尚書、腎을 玄英으로 

비유하여 內經에서의 비유와 다른 표현을 사용하

였다. 心의 異名으로 絳宮、靈臺、中丹田이라는 표

현을 사용하였다. 또한 卦象은 後天 文王八卦에 의

거하여 배속하고 있다.

오장의 형상에 있어 心을 未開蓮花有三葉、肝은 

七葉、脾를 刀嫌、肺를 華蓋의 모습에 비유하고 있

으며, 五體를 ‘內’로 표현하고 脾에 ‘藏’으로 배속하

였고, 五官을 ‘戶’로 표현하고 脾의 口를 心의 ‘口舌’

로、腎의 齒를 脾의 ‘脣齒’로 배속하였다. 또한 五華

를 ‘外’로 표현하고 心의 面을 ‘色’으로 脾의 脣을 

‘肉’에 배속하고 있다. 기타 膽을 將軍이라 하며 肝

의 左邊 第4葉의 부위에 있고, 左腎을 烈女、右腎을 

命門으로 인식하였다.

五色 靑 赤 黃 白 黑

方位 甲乙 丙丁 中央 庚辛 壬癸

象神 靑龍 朱雀   白虎 玄武

道 仁 禮 信 義 智

卦 震 離   兌 坎

形狀 有七葉
未開蓮花有

三葉
刀嫌 華蓋   

內 筋 脈 藏 膚 骨

戶 目 口舌 唇齒 鼻 耳

外 爪 色 肉 毛 髮

六府 膽 小腸 胃 大腸 膀胱

傷味 辛 鹹 酸 苦 甘

Fig 1. Yanluozi's visceral fig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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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의 ｢內境左側圖｣・｢內境右側圖｣는 도

교의 內丹과 관련된 개념과 기관、폐、심、간、담、

신、명문、소장、대장、척추 24절과 髓管 등 인체 

구조물이 그려져 있다. 우측도에는 도교의 內丹 수

련 또는 도교의 인체관과 관련된 개념을 다수 포함

하고 있다. 배꼽을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그려 넣었

다. 이는 복중에서 탯줄을 통하여 養胎되는 과정과 

관련이 있음을 나타내었고 嬰兒로 표현했다. 그리고 

양과 사슴 그리고 소가 끄는 수레를 그려 넣어 척추 

끝에서 머리로 기운을 끌고가는 모습을 형상화하였

으며, 下段 腹側에는 飮龜라는 물속에 있는 거북이

를 그려넣어 거북이처럼 깊은 숨을 쉬는 수련 방법

을 표현하였다. ｢內境正面圖｣에서 大小腸九曲 및 幽

門과 蘭門을 그려 두고 있다. 그리고 ｢內境背面｣에
는 식도 부위를 胃脘으로 표식하고 아래에 항문 쪽

으로 일직선을 긋고 있는데, 이것은 心에서 腎을 거

쳐 精竅로 이어지는 腎系를 표현한 것이다. 또한 ｢
內境正面｣, ｢內境背面｣ 모두 肝을 좌측에 脾를 우측

에 표현하였다. 

(6) 朱提點의 內境論

宋代人으로 추정되는 朱提點은 內境論에서 실

제 解剖된 人體의 형태와 기능을 자세하게 記錄하였

다. 그는 心을 道家의 입장에서 해석한 부분도 있지

만, 음식물의 수포과정을 통한 장부의 해석, 인후・
전중・간・신장에 관한 정확한 형태 묘사도 있다. 

또한 朱提點이 글을 쓸 당시 사람들의 ‘喉中有三竅’

와 煙蘿子朝眞圖의 ‘腎一在肝之右微下, 一在脾之左

微上’이란 잘못된 인식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관한 

｢朱提點內境論｣의 全文은 다음과 같다. 

“사람에는 咽과 喉가 있는데, 咽은 음
식물을 삼키며、喉는 氣을 통하게 하는데 
二竅가 각각 붙어 있는데, 喉는 앞에 있고 
咽은 뒤에 있으며 喉는 出納을 주관하며 
咽은 음식물을 삼킬 뿐이다. 喉의 글자는 
侯로 부터 유래하였고, 내부로 부터 나오는 
것은 喉가 외부에 도달하게 하는 것이며, 
외부로 부터 들어가게 하는 것은 喉가 내
부에 도달시키는 것이다. 소위 呼라는 것은 

陽으로 인하여 나오는 것이며, 吸이란 것은 
陰을 따라 들어가는 것이다. 咽은 즉 음식
물에 因하여 이후 삼키기에 咽의 글자는 
因으로 유래한다. 咽은 地氣에 상응하며 胃
의 계통이 되고 아래로는 胃院에 연락하며 
水穀의 도로이며 咽門으로 부터 胃에 들어
가니, 咽은 중요한 장소이므로 또한 嗌이라 
말한다. 喉는 天氣에 상응하고 肺의 계통이 
되며, 아래로는 肺經과 접하여 호흡의 길이 
된다. 喉嚨으로 부터 肺와 통하며 肺下에는 
竅가 없고, 사방은 비어 있어 숨이 행하며, 
清濁의 氣가 분포함으로써 氣管이 된다. 肺
의 아래는 心이 있고, 心의 아래는 膈膜과 
脊脇이 있어, 골고루 돌면서 서로 부착되어 
있고, 濁氣를 차단하고 막아서 심폐로 上薰
하지 못하게 하는데, 소위 膻中이라 한다. 
膈膜의 아래는 脾胃肝膽이 있다. 脾는 土이
며 胃의 상부에 거처하며, 胃膜과 서로 이
어져 諸胃에 埤賤한 이유이다. 肝은 木이며 
陰이 未退하지만 사물이 나오려하는 탄식
이 들리기에, 치료에 있어서는 좌측이 되지
만 위지는 우측이다. 胃의 아래는 小腸이 
있고, 소장의 우측에는 대장이 있으며, 대
장의 측면은 방광이다. 소장은 受盛의 기관
으로, 음식물의 변화가 드러난다. 무릇 胃
中에서 수곡이 腐熟되며, 그 氣는 胃의 上
口인 賁門으로 부터 폐로 傳하여 諸爬를 
퍼트린다. 滓穢는 胃의 下口인 幽門으로 부
터, 소장으로 傳入하며, 소장의 下口인 闌
門으로 부터 泌別하여 水氣가 방광으로 들
어가며, 滓穢는 大腸으로 들어간다. 大腸은 
四屈하여 小腸의 穀氣를 받아들이기에, 傳
送의 기관이라 한다. 膀胱의 또 다른 이름
은 胞인데, 胞는 鞄로 비어있기에 물을 받
아들일 수 있으며, 津液의 府가 되므로 膀
胱을 胞의 室이라 말하는 것이다. 膀胱이 
不利하면 소변이 癃閉하고 不約하면 遺溺
하게 된다. 心에 大、邪、直、有竅、無竅
한 경우는 相似한 바가 없다. 眞心은 受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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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기에, 병이 있는 경우는 心包이므로 
手心主라 함은 이러한 경우이며, 心의 아래 
橫膜의 상부와 堅膜의 아래에 橫膜과 서로 
붙어 누른 기름덩이로 질펀하게 둘러싸인 
것이 眞心이다. 그 질펀한 기름 바깥쪽에 
마치 실과 같은 가느다란 筋膜이 心肺와 
서로 이어진 것이 包絡이다. 肝에는 獨葉이 
있는데, 二葉이 있고 三葉이 있다. 腎은 두
개이며 精이 머무르는 곳이다. 腎으로 事함
은 元氣가 屬하는 바이며, 형태는 강낭콩과 
서로 비슷하며 脊膂에 굽어져 붙어 있으며, 
외부는 脂裹이 있고 裹는 희고 外는 붉으
니, 絲의 二道가 위로는 심과 연계되어 있
고, 아래로는 腎과 연락되어 通하여 하나가 
되니, 坎南과 離北으로 水火가 相感한다고 
한다. 비록 腎은 두개이지만 그 하나를 命
門이라 하며, 臍와 상대 한다. 黃庭에 말
하길 兩部의 水王은 生門에 상대하며, 또 
말하길 뒤에는 密戶이 있고 앞에는 生門이 
있다. 生門은 臍이며, 嬰兒가 母의 腹中에 
있어 臍管에서 氣를 취하며, 母가 呼하면 
또한 呼하고 母가 吸하면 또한 吸하여, 바
로 密戶과 相對하니, 臍라고 하는 것은 이
와 같으니 ｢煙蘿子圖｣와 차이가 없다. 최근 
市에서 刑人한 경우를 해부하여 이를 보니, 
喉에는 三竅가 있어 一水、一食、一氣라 
말하는데 무고한 바가 심하구나! 또 말하
길 腎의 하나가 肝의 우측 약간 아래에 있
고, 또 하나는 脾의 왼쪽 약간 위에 있다고 
하는데, ｢煙蘿子朝眞圖｣는 그렇지 않다. 足
厥陰이 병들면 혀가 말리고 고환이 수축하
는데, 하물며 형벌의 기구인 칼과 톱의 공
포로 장기가 변하는 것을 어찌 알 수 있겠
는가?”20)고 하였다.

20) 石泰. 正統道藏 第 7冊 洞眞部 方法類 卷18 ｢修眞十書

雜著捷徑｣. 서울. 法仁文化社. 1987. pp.5536-5537. ｢朱
提點內境論｣ “人有咽有喉, 咽則嚥物, 喉則通氣, 二竅各不

相離, 喉在前, 咽在後, 喉主出納, 咽則吞之而已. 喉字從侯, 

自內出者, 喉達之于外, 自外入者, 喉達之于內. 所謂呼者, 

因陽出; 吸者, 隨陰入. 咽則因物而後嚥焉, 故咽字從因. 咽

이 글에서는 배꼽을 단순한 체표 구조물로 취급

하지 않고 命門에 대응되는 인체 전면에 있는 중요

한 기관으로 嬰兒가 母의 腹中에서 배꼽을 통하여 

호흡하여 생명을 영위한다는 점을 밝히며 ‘生門’이

라고도 하였다. 또한 腎系를 통하여 心火와 腎水가 

서로 감응하는 원리를 언급하였다. 또한 左腎右命門

의 체계를 표현하였다. 또한 咽喉가 氣道와 食道로 

각각 나뉘어 역할을 하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은 당

시의 해부 지식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2) 煙蘿子의 內丹 관련 개념

(1) 外丹과 內丹 목적과 방법

內丹은 外丹과 상대되는 말이다. 외단은 爐鼎에 

鉛이나 汞 등의 광석(혹은 초목을 섞어)으로 “장생

불사”하는 단을 만드는 것이다. 내단은 자신의 몸을 

爐鼎으로 삼아 精氣神을 대상으로 그 운행방법을 파

악하여 일정한 연단단계를 경과하면 체내에 精、

氣、神이 맺혀 丹으로 된다. 唐代에는 崇道抑佛하였

으나 도사가 제련한 금단으로 당대 여섯 제왕이 비

應地氣, 爲胃之系, 下連胃院, 爲水穀之路, 自咽門而入於胃, 

咽爲扼要之地, 又謂之嗌焉. 喉應天氣, 爲肺之系, 下接肺經, 

爲喘息之道. 自喉嚨而通於肺, 肺下無竅, 四有空行, 以分布

清濁之氣而爲氣管. 肺之下有心, 心之下有膈膜與脊協, 周回

相著, 遮蔽濁氣不上薰於心肺, 所謂膻中也.  膈膜之下有脾

胃肝膽焉. 脾者, 土也, 居胃之上, 與胃膜相連, 所以埤諸胃. 

肝者, 木也, 陰未退聽吁之而出,  故其治在左, 其位在右. 胃

之下有小腸, 小腸之右有大腸, 大腸之側膀胱也. 小陽爲受盛

之官, 化物出焉. 凡胃中腐熟水穀, 其氣自胃之上口, 曰賁門, 

傳於肺, 播於諸爬; 其滓穢自胃之下口, 曰幽門, 傳入於小腸, 

自小腸下口, 曰闌門, 泌別而水入膀胱, 其滓穢則入大腸, 大

腸以其四屈而受小腸之穀, 所謂傳送之官也. 膀胱一名胞, 胞

者鞄也. 以虛受水, 爲津液之府, 故云膀胱者, 胞之室也. 膀

胱不利爲癃, 不約爲遺溺. 心有大者, 邪者, 直者, 有竅者, 

無竅者, 了無相似. 眞心不受邪, 其病者, 心包也, 所謂手心

主是也, 在心下橫膜之上, 堅膜之下, 與橫膜相枯而黃脂漫包

者, 眞心也. 其漫脂之外, 有細筋膜如絲, 與心肺相連者, 包

絡也. 肝有獨葉者, 有二葉者, 有三葉者. 腎有二, 精所舍也. 

以腎爲事, 元氣屬焉, 形如江豆相並, 而曲附於脊膂, 外有脂

裹, 裹白外紫, 有絲二道上系於心, 下連於腎, 通而爲一, 所

謂坎南離北, 水火相感. 腎雖有二, 其一曰命門, 與臍相對. 

黃庭云: 兩部水王對生門, 又曰: 後有密戶前生門. 生門者, 

臍也, 嬰兒在母腹中, 取氣於臍管, 母呼亦呼母吸亦吸, 正與

密戶相對, 所謂臍者如此, 與煙蘿子圖不差矣. 近世刑人於市, 

剖而見之, 乃云喉中有三竅, 一水一食一氣, 其誣甚矣. 又云: 

腎一在肝之右微下, 一在脾之左微上, 乃以煙蘿子朝眞圖爲

非, 豈知足厥陰受病, 則舌捲而卵縮, 況刀鋸之恐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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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에 죽고 연단을 복용한 수많은 사람들이 고생한 

경험을 교훈으로 삼아 唐末 이후에는 외단이 쇠퇴하

기 시작하고 내단이 그 대신 흥성하게 되었다.21) 

外丹과 內丹의 목적에 대하여 ｢外丹內丹論｣에서

는 “氣는 天地에 형상하며, 變은 陰陽에 통하니, 
陽龍과 陰虎의 木液과 金精의 二氣가 交合하여 형성
된 것을 外丹이라 한다. 조화를 머금고 저장된 바를 
수련하여 옛것을 뱉고 새것을 삼켜 위로는 泥丸에 
들어가며, 아래로는 丹田에 물대며, 가운데로는 絳
宮을 알현하는 것이 바로 內丹이라 한다. 內丹은 延
年할 수 있으며, 外丹은 昇擧할 수 있으니, 道를 修
學하는 자들은 마땅히 이를 힘쓸지어다.”22)라고 기

술하고 있다. 그런데 ｢修眞十書雜著捷徑十八｣의 경

우에는 內丹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으며, 앞

에 언급된 관련 그림 역시 內丹에 대한 그림으로 볼 

수 있다. 

坂出祥伸은 內丹法은 필시 泥丸을 종점으로서 기

를 상승시키는 방법이며, 煙蘿子의 ｢內境右側圖｣에 

그려진 羊車, 鹿車, 牛車에 대하여 內丹 과정에서 

眞氣를 운반하는 역할을 표현하는 것으로 해석하였

다.23) 內丹의 또 다른 방법은 ｢煙蘿子首部圖｣ 앞에 

있는 ｢養生息命詩｣라는 七言古詩에 기록되었다. 이 

詩에서 “병(=나의 몸) 속에 나를 위한 장생의 약이 
있으니, 늙어가는 것을 돌이켜 젊은이로 돌아가게 
하니 천지와 함께 장수할 것이다”24)고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병 속이라는 것은 신체 내부라는 의미

일 것이다. 즉 체내에 원래 장생약이 있다는 사상이 

표현되어있다. 또 이렇게 말한다. “권하건데 그대
가 열심히 ‘守三一’을 공부한다면, 그 가운데 장

21) 료육군 주편. 박현국, 김기욱, 이병욱. 중국과학기술사. 서

울. 일중사. 2007. p.384.

22) 石泰. 正統道藏 第 7冊 洞眞部 方法類 卷18 ｢修眞十書

雜著捷徑｣. 서울. 法仁文化社. 1987. p.5538. “氣象於天

地, 變通於陰陽, 陽龍陰虎, 木液金精, 二氣交合而成者, 謂

之外丹. 含和鍊藏, 吐故納新, 上入泥丸, 下注丹田, 中朝絳

宮, 此乃謂之內丹. 內丹可以延年, 外丹可以昇擧, 學道者宜

勉之.”

23) 坂出祥伸. ｢內景圖｣와 沿革. 中國古代科學史論. 京都大學

人文科學硏究所硏究報告. 1991. p. 64.

24) 石泰. 正統道藏 第 7冊 洞眞部 方法類 卷18 ｢修眞十書

雜著捷徑｣. 서울. 法仁文化社. 1987. p.5535. ｢養生息命詩

｣ “壺中自有長生藥, 返老還童天地齊”

생불사의 방술이 있고, 玄眞이 존재할 수 있어 만사
를 이루며 온몸의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는다”25)고 

하였다. 여기서 ‘守三一’은 ‘守一’의 개념26)에서 분

화된 것으로, ‘守一’에서 ‘一’의 意味는 ‘宇宙의 根

本’, ‘精神(神)’, ‘宇宙의 本質과 人間의 本質’이므로, 

‘守一’은 ‘根本을 지키는 것’(守本)으로 表現된다. ‘守

三一’은 存思法을 통하여 上中下의 三丹田 각각에서 

精과 神을 오로지 분리되지 않게 하라는 의미이며, 

이를 통하여 體內에서 자연히 不老長生의 藥이 생길 

것이라는 內丹說을 설명한 詩이다. 

(2) 泥丸과 九宮

Fig 2. Yanluozi's head figure and his 

Zhaozhen figure.

우선 泥丸과 九宮는 ｢煙蘿子首部圖｣에 그 내용이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또한 수진십서의 ｢泥
丸｣에서 “谷神이라 하며, 다른 이름으로는 下玄宮
이라 한다. 天腦는 一身의 宗이며 百神이 모이는 곳
이며, 道가 太玄과 합하기에 泥丸이라 한다.”27)라 

25) 石泰. 正統道藏 第 7冊 洞眞部 方法類 卷18 ｢修眞十書

雜著捷徑｣. 서울. 法仁文化社. 1987. p.5535. ｢養生息命詩

｣ “勸君勤學守三一, 中有長生不死術, 能存玄眞萬事畢, 一

身精神不妄失”

26) 金敬琢譯註. 新譯老子. 서울. 玄岩社. 1982. p87. 老子
“載營魄抱一能無離”와 莊子·在宥篇의 “天地有

官, 陰陽有藏 …… 我守其一, 以處其和, 故我修

身千二百歲關, 吾形未嘗衰”의 개념에서 유래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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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九宮에 대해서는 ｢存守九宮訣｣에는 “머리
에 九宮이 있고 위로는 九天을 상징하며, 아래로는 
九地를 따르며, 인체는 九竅와 十二樓가 있으니, 왼
쪽과 오른쪽 눈썹 사이에서 一寸 만큼 들어간 곳이 
明堂宮이 되며, 太乙君이 居하는 곳이 된다. 왼쪽은 
紫房이 있고 오른쪽은 朱戶가 있으며, 비단 옷을 입
은 모습이 마치 嬰兒와 같아 身形의 주인이 된다. 
二寸 만큼 들어간 곳은 洞房宮이 되며, 그 가운데는 
三眞人이 있으니, 왼쪽은 无英、오른쪽은 白元、가
운데는 黃雲이다. 三寸 만큼 들어간 곳은 丹田宮이 
되며, 四寸은 流珠宮이 되며, 五寸은 玉帝宮이 된다. 
明堂 상부 一寸은 天庭宮이며, 洞房 상부 一寸은 極
眞宮이며, 丹田 상부 一寸은 玄丹宮이며, 流珠 상부 
一寸은 天皇宮이다.”28)라 하였다. 

【Fig 2.】의 ｢煙蘿子首部圖｣를 설명하는 과정에

서 坂出祥伸은 “오른쪽에서 明堂・天庭・洞房・丹

田・流珠・玉帝・極眞・玄丹・太皇의 이름이 보이는

데, 이것들은 일찍이 登眞隱訣 卷上에 기재되어있

는 頭中九宮이라 불리는 신의 거처이다. 다만 紫

房、珠戶、太乙은 등진은결에는 보이지 않는다

.”29)라고 하였으나, 修眞十書의 그림을 통하여 글

자를 확인할 수 없었다. ‘泥丸九宮’설은 醫經의 類에

서는 볼 수 없으며, 腦를 氣의 府 혹은 ‘腦之爲言, 

任也, 人精在腦.’30)라 하고, 腦를 人의 精氣의 府라

는 생각이 道術의 안에 ‘還精補腦’의 法의 이론적 

27) 石泰. 正統道藏 第 7冊 洞眞部 方法類 卷18 ｢修眞十書

雜著捷徑｣. 서울. 法仁文化社. 1987. p.5539. ｢泥丸｣(名谷

神一名下玄宮) “天腦者一身之宗百神之會道合太玄故曰泥

丸.” 

28) 石泰. 正統道藏 第 7冊 洞眞部 方法類 卷18 ｢修眞十書

雜著捷徑｣. 서울. 法仁文化社. 1987. p.5537. ｢存守九宮訣

｣ “頭有九宮, 上象九天, 下法九地, 身有九竅十二樓, 左右兩

眉間, 一寸爲明堂宮, 有太乙君居爲. 左有紫房, 右有朱戶, 

著錦衣貌如嬰兒, 爲身形之主也. 却入二寸爲洞房宮, 中有三

眞人, 左無英, 右白元, 中黃雲. 却入三寸爲丹田宮, 却入四

寸爲流珠宮, 却入五寸爲玉帝宮. 明堂上一寸爲天庭宮, 洞房

上一寸爲極眞宮, 丹田上一寸爲玄丹宮, 流珠上一寸爲天皇

宮.” 

29) 坂出祥伸. ｢內景圖｣와 沿革. 中國古代科學史論. 京都. 京

都大學人文科學硏究所硏究報告. 1991. p.63.

30) 李昉 撰. 春秋緯元命苞・太平禦覽 357 《中國基本古籍

庫》. 北京. 北京愛如生數字化技術研究中心. 2012. 

p.2304.

근거였다고 생각된다.31) 腦가 人間의 精氣이며 神明

의 府라는 생각은 緯書부터 神仙房術과 도교의 신비

적인 사상의 흐름에서 형성되었을 것이다.

(3) 丹田

｢三丹田｣과 ｢三丹三田論｣에서 단전의 위치와 작

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논술하고 있다.

“兩眉間은 上丹田이며, 心은 中丹田이
며, 배꼽〔臍輪〕아래 三寸은 下丹田이
다.”32)

“氣에서 神이 생하니 神은 上丹에 있
고, 精에서 氣가 생하니 氣는 中丹에 있고, 
眞水와 眞氣가 상합하여 精이 이루어져 精
은 下丹에 있다. 上田은 神舍이고, 中田은 
氣府이며, 下田은 精區이다.”33)

丹田은 ‘守三一’에서 언급하였듯이 存思法을 통하

여 精과 神이 떨어지지 않도록 수련하는 과정에서 

精氣神이 집약되는 곳으로 인식하였다.

3) 內丹의 外的 개념

(1) 三魂七魄 및 三尸의 개념

【Fig 2.】의 ｢煙蘿子朝眞圖｣에는 三尸와 七魄이 

등장하고, 이에 관한 제어법을 ｢制三魂神｣、｢制七魄

神｣、｢制三尸符｣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三魂에 대해서는 ｢制三魂神｣에서 “매달 1일、13
일、23일에 사람의 신이 이탈하여 天曹에게 올라가 
착한 일들을 아뢰게 된다. 그날 밤 잠들려고 할 때 
叩齒를 3번 행하여 신들의 이름을 부르는데, 爽靈에
게는 복록을 더욱 주시고, 胎光에게는 수명을 연장
하게, 幽精에게는 죽음을 물리치도록 한다. 太上老
君의 急急함이 律令과 같다. 항상 이 말씀에 따르면 
長生을 얻을 수 있다.”34)라고 하였다.

31) 박성범. 도교사상이 동양의학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 동국대학교 대학원. 1994. p.73.

32) 石泰. 正統道藏 第 7冊 洞眞部 方法類 卷18 ｢修眞十書

雜著捷徑｣. 서울. 法仁文化社. 1987. p.5539. “兩眉間爲上

丹田, 心爲中丹田, 臍輪三寸爲下丹田.” 

33) 石泰. 正統道藏 第 7冊 洞眞部 方法類 卷18 ｢修眞十書

雜著捷徑｣. 서울. 法仁文化社. 1987. pp.5537-5538. “氣

中生神, 神在上丹, 精中生氣, 氣在中丹; 眞水眞氣, 合而成

精, 精在下丹. 上田神舍, 中田氣府, 下田精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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七魄에 대해서는 ｢制七魄神｣에서 “매달 초하루 
보름 그믐날에 사람의 신이 이탈하고 天奏에게 올라
가 나쁜 일들을 아뢰게 된다. 그날 밤 잠들려고 할 
때 叩齒하여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 이와 함께 죄가 
용서된다. 그 이름은 尸狗、伏矢、雀陰、蜚毒、吞
賊、除穢、臭肺이다.”35)라고 하였다.

三尸에 대해서는 ｢制三尸符｣에서 “神名은 彭琚
로 車馬와 衣服을 좋아하며, 彭質은 飲酒를 좋아하
며, 彭嬌은 色慾을 좋아한다. 이 신들은 사람의 몸
에 같이 태어나 三業을 興하게 하고 사람들을 빨리 
망하게 하는 욕심을 지니고 있다. 그믐과 초하루 날
이 되면 하늘에 알린다면, 진실로 이를 제압할 수 
있으니, 곧바로 長生을 볼 수 있다. 지금 太白山에 
三尸九蟲을 제거하는 부적을 뒤에 갖추었다. 매달 
庚申日 밤에는 부적을 그려 삼키면, 三尸九蟲이 자
연이 소멸되어, 사람의 혼과 신이 안정되며, 항상 
고요한 밤에 이름을 부르면 생각이 크게 길하다. 甲
子나 庚申에 부부가 동침하는 것을 피하고 清淨에 
힘쓴다면 三尸는 자연히 소멸한다.”36)고 하였다.

Fig 3. Amulets to avert ghost of sanshi

34) 石泰. 正統道藏 第 7冊 洞眞部 方法類 卷18 ｢修眞十書

雜著捷徑｣. 서울. 法仁文化社. 1987. p.5539. ｢制三魂神｣ 
“每月初三, 十三, 二十三月, 離人身上天曹, 言人善事, 其夜

欲臥時, 叩齒三通, 呼其名曰: 爽靈益祿, 胎光延生, 幽精卻

死. 太上老君急急如律令. 常依此言, 即獲長生矣.” 

35) 石泰. 正統道藏 第 7冊 洞眞部 方法類 卷18 ｢修眞十書

雜著捷徑｣. 서울. 法仁文化社. 1987. p.5539. ｢制七魄神｣ 
“每月朔望晦日, 離人身上天, 奏人惡事. 其夜欲臥時, 叩齒呼

其名, 即與, 赦罪. 其名曰: 尸狗, 伏矢, 雀陰, 蜚毒, 吞賊, 

除穢, 臭肺.”

36) 石泰. 正統道藏 第 7冊 洞眞部 方法類 卷18 ｢修眞十書

雜著捷徑｣. 서울. 法仁文化社. 1987. p.5539. ｢制三尸符｣ 
“神名彭珊, 好車馬衣服, 彭質, 好飲酒, 彭嬌, 好色慾. 此神

與人身同一生, 能興三業, 欲人速亡. 遇晦朔日, 上奏于天, 

苟能制之, 立見長生. 今具太白山制三尸九蟲符于後. 上尸符, 

中尸符, 下尸符. 每遇庚申夜, 書此符吞之, 三尸九蟲自然消

滅, 令人魂神安靜, 常以靜夜呼名, 念之大吉. 凡遇甲子庚申, 

切忌夫妻共寢食, 務在清淨, 則三尸自滅矣.”

雲芨七籤에는 三魂七魄에 관하여, 人間에게는 

精神을 관장하는 三魂이 있고, 肉身을 관장하는 七

魄이 있으니, 三魂의 이름은 胎光, 爽靈, 幽精이다. 

三魂의 이름에는 “太淸陽和의 기운으로 命을 주재하

는 胎光, 陰氣의 變으로 財綠을 주재하는 爽靈, 陰

氣의 雜으로 災衰를 주재하는 幽精”37)이라는 의미

가 있다. 그리고 七魄도 이름이 있는데, “一魄은 尸

拘이며, 二魄은 伏矢이며, 三魄은 雀陰이며, 四魄은 

呑賊이며, 五魄은 非毒이며, 六魄은 除穢이며, 七魄

은 臭肺라 한다.”38)라고 하였다. 七魄을 다음과 같

이 해석하기도 한다. “첫째, 먹기를 좋아하는 尸狗

라는 魄과 둘째, 옷 입는 것을 좋아하는 伏矢라는 

魄과 셋째, 음행을 좋아하는 雀陰이라는 魄과 넷째, 

놀음을 좋아하는 呑賊이라는 魄과 다섯째, 앙화를 

좋아하는 非毒이라는 魄과 여섯째, 탐내기를 좋아하

는 除穢라는 魄과 일곱째, 잡스런 일만을 좋아하는 

臭肺라는 魄을 말한다.”39). 

이와 같이 인간의 영혼을 구성하는 三尸40)・七

37) 張君房 撰, 蔣力生 校注. 雲芨七籤 卷54 ｢鬼神部・第七

魄法｣. 北京. 華夏出版社. 1996. p.316. “夫人身有三魂, 

一名胎光, 太淸陽和之氣也; 一名爽靈, 陰氣之變也; 一名幽

精, 陰氣之雜也”. 

38) 張君房 撰, 蔣力生 校注. 雲芨七籤 卷54 ｢鬼神部・第七

魄法｣. 北京. 華夏出版社. 1996. p.317. “其第一魄名尸狗, 

其第二魄名伏矢, 其第三魄名雀陰, 其第四魄名呑賊, 其第五

魄名非毒, 其第六魄名除穢, 其第七魄名臭肺”. 

39)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pcce&logNo 

=70158025759 

   七魄은 북두칠성의 일곱 개 별을 상징한다. 사람의 生時를 

미루어 계산해 보면 北斗七星에 따라 七魄이 작용을 일으

키는데, 本命인 자기 運命과 일치하는 七魄 중 한 魄이 

한 구멍에 있으면서 그 맡은 일을 주관한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의 本命이 祿存星, 곧 北斗七星의 세 번째 별에 

달렸다 한다면, 셋째 魄인 雀陰에 運命이 매여 그 사람은 

행동이 淫蕩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놀음을 좋아하고 어

떤 사람은 옷 입는 것을 좋아하는 등, 사람마다 타고난 

성질이 같지 않은 까닭은 다 이 일곱 가지 종류의 魄이 

타고난 운명에 따라 그 사람을 갖고 놀기 때문이다. 그러

므로 修行人들은 三魂을 연마하고 七魄을 제어하여 그것

들이 제멋대로 날뛰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다. 

40)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73256&cid=46650 

&categoryId=46650

   삼시충(三尸蟲)이라고도 한다. 요약하면 인체 내에 있으면

서 사람의 수명·질병·욕망 등을 좌우하는 3가지 벌레를 

뜻한다. 抱朴子, 古今圖書集成, 眞誥 등에서 三尸에 

관한 설명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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魄41)을 道家는 체내에서 사람의 神志를 손상시키는 

귀신으로 생각하여, 雲芨七籤 ｢庚申部｣에도 제거

법이 기술되어 있다.

이와 같은 관념은 “인간의 모든 질병, 수명의 단

축 내지는 사망을 이 三尸가 상·중·하의 丹田을 각

각 공격함으로써 생겨난다고 믿었기 때문”42)으로 

해석하였다. 

黃帝內經靈樞에는 “옛날의 巫堂은 모든 病의 
治療하는 方法을 알았기 때문에, 먼저 그 病의 發生 
原因을 알아 祝由를 하였을 따름이다”43) 라 한 것

으로 보아, “符呪와 禁欀의 방법과 符呪를 사용하
여 病을 낫게 하였음”44)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도가의 부적과 주술은 한의학 발전단

계의 초창기에 질병의 원인에 대한 분화가 이루어지

기 이전에 祖上이나 鬼神등과 같은 초자연적인 존재

에게 질병의 원인을 돌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무당들이 행하던 시술 행위가, 도가의 학술적인 발

전과 한의학의 인체관의 발전을 따라서 세분화된 형

태로 볼 수 있으며, ‘移情變氣’의 원리45)로 치료를 

도모한 것이다. 이러한 치료법은 許浚의 東醫寶鑑
｢內景篇｣의 ‘三尸蟲’46)과 ｢雜病篇｣ 【Fig 4.】의 ‘催

41)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38387800

   도교에서 사람의 몸에 있는 일곱 가지 넋. 몸 안에 있는 

탁한 영혼으로서 尸狗, 伏矢, 雀陰, 呑賊, 非毒, 除穢, 臭

肺가 있다.

42)_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jjouheng 

&logNo=55195965

   우리나라 기록으로는 용비어천가 제78장 잔주에 삼시에 

관한 전설이 실려 있는데, 삼시의 거처가 머리·장·발로 되

어 있고, 1년의 6경신 중 마지막 경신일에 수삼시(守三尸)

하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43) 김기욱 문재곤 공역. 뜻으로 푼(대역·완역) 황제내경영추

 ｢賊風篇 第五十八｣. 서울. 법인문화사. 2014. p.279. 

“岐伯曰, 先巫者, 因知百病之勝, 先知其病之所從生者, 可祝

而已也.”

44) 張介賓. 類經 卷12 ｢論治類·祝由｣. 서울. 大星文化社. 

1982.  p.246. “祝由者, 即符呪禁禳之法，用符以治病，

謂非鬼神而何”  

45) 김기욱 장재석 공역. 뜻으로 푼(대역·완역) 황제내경소문

 ｢移精變氣論篇 第十三｣. 서울. 법인문화사. 2014. p.92. 

‘이정변기’는 곧 심리요법을 써서 환자의 정신을 조절하고 

기혈이 문란해진 상태를 바꾸어 치료의 목적에 이르는 것

이다.

46) 許浚 著, 동의문헌연구실 옮김. 신대역 동의보감 卷三 

｢蟲｣. 법인문화사. 2007. p.467. “첫째는 上蟲으로 뇌 속

生符’47) 및 ‘體玄子借地法’48) 등에 흔적이 남아 있

으니, 이는 도가의학이 한의학에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Fig 4. Amulets to Promote childbirth of the 
Dong-uibogam

4) 煙蘿子의 養胎說

태아와 관련해서는 ｢內境右側之圖｣에서 배꼽을 

嬰兒로 그려놓았다. 그리고 ｢朱提點內境論｣에서 배

꼽을 통하여 모체와 호흡을 주고받는다는 기술을 하

였다. 그리고 모체와 호흡을 주고받는 의미에서 ‘生

門’으로까지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모체와 소통하

에 있고, 둘째는 中蟲으로 명당에 있고, 셋째는 下蟲으로 

뱃속에 있다. 이를 팽거, 팽질, 팽교라 하는데, 사람이 도

를 닦는 것을 싫어하고 사람이 뜻을 굽히는 것을 좋아한

다. 상단전은 원신이 거처할 궁인데…… 그것이 신령한 

것이다養性書.”
47) 許浚 著, 동의문헌연구실 옮김. 신대역 동의보감 卷十 

｢婦人｣. 법인문화사. 2007. p.1696. “오른쪽의 부적을 朱

砂로 써서 방의 북쪽 벽 위에 붙이고, 해산할 자리에 들 

때는 부적을 바늘에 꿰어 등불에 태우되 재가 달아나지 

않게 하여 따뜻한 물에 타 먹으면 좋다良方.” 
48) 許浚 著, 동의문헌연구실 옮김. 신대역 동의보감 卷十 

｢婦人｣. 법인문화사. 2007. p.1696. “동쪽으로 십 보를 

빌리고 남쪽으로 십 보를 빌리고 …… 하늘의 符命과 땅

의 軸은 땅속으로 十丈이나 들어가 이 땅을 비우소서. 産

母 모씨가 편히 거처하여 방애 될 것이 없고 두려워 꺼릴 

것이 없도록 제신들은 옹호하여 온갖 邪鬼를 물리치기를 

비오니, 법령을 받들 듯이 급히 이루어지이다(세 번 외운

다.得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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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과정에서의 변화과정에 대해서는 ｢煙蘿子內觀經｣
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천지가 媾精하여 만물이 化生하고, 부
모가 교합하여 인간은 이로 부터 발생한다. 
1개월째는 胞가 되며、2개월째는 胎가 되
며、3개월째는 魂이 완성되고、4개월째는 
魄이 완성되고、5개월째는 臟이 나눠지
고、6개월째는 腑가 나눠지고、7개월째는 
竅가 열리며、8개월째는 神이 갖춰지고、9
개월째는 精이 정해지며、10개월째는 氣가 
갖춰진다. 始生하는 때는 神源이 청정하여 
그 형태를 이미 받아들이며, 形은 六情에 
적셔져 眼는 貪色하며、耳는 滯聲하며、口
는 耽味하며、鼻는 受馨하며、意는 건강하
고 아름다움을 품고、身은 肥輕하며、이를 
쫓아 물결처럼 흐른다. 그러나 이는 스스로 
깨닫지 못하니, 聖人께서 자애로운 생각으
로 자신의 몸을 內觀함으로써 그 마음을 
맑게 하였다. 心이 맑고 神이 깨끗하여, 어
지러운 생각이 들어오지 않게 하고, 간사하
고 허망함이 침범치 않고、걱정과 근심이 
모두 소멸되어, 비어진 몸〔虛室〕이 깨끗
하게 되는 것은 오직 맑은 마음〔澄心〕에 
있다.”49) 
이와 같이 煙蘿子는 태아의 성장 발육과정을 월

별로 설명함에 있어 魂魄、臟腑、五官 및 神精氣의 

순서로 발달함에 道家의 精神的 發達 측면을 중시하

고 있다. 이는 南北朝時代의 徐之才가 逐月養胎方
에서 “임신 1월에 始胚하고, 2월에 始膏하고, 3월에 

始胎하고, 4월에 血脈이 정해지고, 5월에 四肢가 생

기고, 毛髮이 생기며 胎動하기 시작하고, 6월에 筋

이 생기고, 7월에 骨、皮毛가 생기고, 8월에 九竅가 

49) 石泰. 正統道藏 第 7冊 洞眞部 方法類 卷18 ｢修眞十書

雜著捷徑｣. 서울. 法仁文化社. 1987. p.5537. ｢煙蘿子內觀

經｣ “天地媾精, 萬物化生, 父母交合, 人從以生. 一月爲胞, 

二月爲胎, 三月成魂, 四月成魄, 五月分臟, 六月分腑, 七月

開竅, 八月神具, 九月定精, 十月氣足. 始生之時, 神源清爭, 

既納有形, 形染六情, 眼則貪色, 耳則滯聲, 口則耽味, 鼻則

受馨, 意懷健羨, 身欲肥輕, 從玆流浪, 莫能自悟. 聖人慈念, 

使之內觀己身, 澄其心也. 心澄神靜, 亂想不入, 邪妄不侵, 

憂患咸消, 虛室生白, 唯在澄心也.” 

생기고, 9월에 六腑와 百節이 모두 갖추어지고, 10

월에 五臟이 구비되고 六腑가 모두 통하여 출산한

다.”50)라고 기술한 것과 唐代 孫思邈이 “무릇 아이

가 胎에 있음에 임신 1개월째는 胚가 되며、2개월

째는 胞가 되며、3개월째는 血脈이 있고、4개월째

는 形體가 완성되며、5개월째는 움직일 수 있고、6

개월째는 뼈가 완전히 갖추어 지고、7개월째는 머

리카락이 나며、8개월째는 臟腑가 갖추어 지고、9

개월째는 水穀이 胃에 들어가며、10개월째는 百神

이 갖추어져 출생한다.”51)라고 기술한 것과 차이가 

있다.

3. 內景圖의 비교

현존하는 最古의 장부도는 煙蘿子의 ｢內境圖｣이
다. 이후 연라자의 내경도의 계통인 黃帝八十一難

經纂圖句解의 內景圖(李駉이 1269년에 저술)이 있

으며, 연라자와 계통이 다른 것으로 여겨지는 歐希

范五臟圖와 存眞圖가 있다. 李는 歐希范五臟圖
와 存眞圖는 도교적 색채를 탈피하고 해부학적 사

실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후 五臟圖들이 存眞圖를 

기본으로 발전되었고 그 예로 類經圖翼의 臟腑圖

가 해당한다고 하였다.52) 본 연구에서는 도가적 입

장에서 煙蘿子의 ｢內境圖｣와 같은 도가적 입장에서 

그려진 黃帝八十一難經纂圖句解의 ｢內景圖｣를 비

교하였다.

1) 黃帝八十一難經纂圖句解의 內景圖

이 책은 南宋・咸淳 5년(1269)의 李駉이 펴낸 것

이다. 李駉의 字는 子野이며, 호는 晞範子이다. 宋의 

咸淳 년간 臨川 사람으로 불린다. 

難經의 주석은 송대 이후에 몇 개 있는데 이 

책처럼 그림을 실어놓은 것은 없다. 더욱이 道藏
50) 孫思邈 著. 李景榮, 蘇禮, 焦振廉, 任娟莉, 李培振 校釋. 

備急千金要方校釋 卷2 ｢婦人方上｣. 北京. 中國科學院印刷

廠印刷. 1997. pp.45-52.

51) 孫思邈 著. 錢超塵 主編. 千金翼方詮譯. 北京. 學苑出版

社. 1995. p.745. “凡兒在胎, 一月胚, 二月胎, 三月有血脈, 

四月形體成, 五月能動, 六月諸骨具, 七月毛發生, 八月臟腑

具, 九月谷入胃, 十月百神備, 則生矣.”

52) 李起熏. 內景圖와 修眞圖에 關한 硏究. 서울.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pp.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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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판본 외에 新刊晞範句解八十一難經(元刊. 靜嘉

堂文庫)53)등이 있고, 최근에 발행된 黃帝八十一難

經纂圖句解가 있다54). 

Fig 5. Lateral figure of the 
nanjingzuantujujue

【Fig 5.】는 인체를 정면과 측면의 중간 정도의 

상황에서 내부 장기의 부위와 기능을 명료하게 주석

하는 그림이며, 內丹의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 요인을 함께 표현한 그림이다. 그 중간에 도가

의 용어를 섞기도 하였으며 四面에는 青龍、白虎、

朱雀、玄武의 圖象이 있다. 그리고 인물의 頭上에 

泥丸眞人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 양쪽에 三尸神・
七魄神이라고 기록되어 각각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이는 黃庭內景經 敍에서 “이(黃庭經)을 만 번 

읊고, 三魂을 조화하며, 七魄을 제련하여, 三尸를 제

거하며 …… 이는 不死의 道이다.”55)고 하였다. 이

는 내단의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三尸, 七魄, 三魂

53) 剛西爲人 著, 郭守梅 整理. 宋以前醫籍考 上 第1篇. 北

京. 學苑出版社. 2010. p.100. 

54) 李駉 撰, 王立 點校. 黃帝八十一難經纂圖句解. 人民衛生

出版社. 北京. 1997.

55) 張君房 撰, 蔣力生 校注. 黃庭內景經《雲芨七籤》卷11 

三洞經敎部 ｢務成子 注敍｣. 北京. 華夏出版社. 1996. 

p.56. “當淸劑九十日, 誦之萬遍, 使調和三魂, 制鍊七魄, 除

去三尸 …… 此不死之道也”.

이 인체에 상존하는 것이 아니고 인체에 드나들며 

영향을 주는 존재를 표현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위의 그림은 內丹의 과정에서 호흡을 통한 

任督脈의 소통에 관한 내용도 함께 표현하고 있다. 

이 두 가지 맥은 道敎의 內丹法에는 특히 중시되며, 

李時珍은 奇經八脈考에서 兪琰注 參同契를 “사

람의 혈기는 왕래순환하고 있어, 주야도 멈추지 않

는다. 의서에 任督 二脈이라는 것이 있는데 사람이 

이 두 가지 맥을 잘 유통시킬 수 있다면 百脈은 모

두 통한다.”라 인용하였다56). 그런데 이 任脈과 督

脈을 흐르게 하는 氣는 평소에 독맥(양경)에서는 위

에서 아래로, 임맥(음경)에서는 아래에서 위로 흐르

는 방향성이 있다. 

이 흐름을 반대로 하는 것이 도가의 ‘小周天’의 

행법이다. 湯淺泰雄은 “내기공의 기본은 호흡과 사

념, 집중의 훈련부터 시작하는데 도교의 명상법에서

는 이것을 ‘逆法’이라 부른다. ‘역법’이란 기가 흐르

는 방향을 역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 양의 기

가 뒷면의 督脈을 통하여 아래로 부터 위로 역류하

고, 음의 기는 앞면의 任脈을 통하여 위로부터 아래

로 흐르는 것처럼 사념을 집중시킨다. 이것을 ‘坎水

逆流’라든가 ‘小周天’의 방법이라 한다.”57)고 하여, 

氣의 逆流를 설명했다.58) 李時珍도 奇經八脈考에
서 黃庭經의 내용을 인용하여 “꼬리를 움직여서 

독맥을 통하게 하고 거북이처럼 숨을 깊게 쉬어서 

임맥을 통하게 하면 사슴이나 거북이처럼 장수 할 

수 있다고 하였다.”59)고 하였는데, 이는 위의 그림

에서 평소의 督脈의 흐름을 거슬러 기를 흐르게 하

56) “兪琰註參同契云, 人身血氣, 往來循環, 書液不停, 醫書有

任督二脈, 人能痛此二脈, 則百脈皆通”라 하였는데, 이시진

이 인용한 兪琰注參同契는 周易參同契發揮를 말하며 이 

책의 5권 ｢易行周流, 詘信反覆｣장의 주에, “人能痛此二脈, 

則百脈皆痛”이라고 있는데, “人身血氣”이하의 문장은 없

다. 

57) 伊藤光遠 譯. 煉丹修養法. 京都. 谷口書店. 1987. p.65. 

58) 湯淺泰雄 著, 손병규 역. 氣와 인간과학 서울. 여강출판

사. 1994. pp.29-30. 

59) 劉長華 主編, 李時珍 著. 奇經八脈考《李時珍醫學全

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640. “黃庭經
言∶皆在心內運天經, 晝夜存之自長生. 天經乃吾身之黃道, 

呼吸往來於此也. 鹿運尾閭, 能通督脈, 龜納鼻息, 能通任脈, 

故二物皆長壽. 此數說, 皆丹家河車妙旨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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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모습을 척추 끝에서부터 머리까지 양과 사슴 그

리고 소가  수레를 끄는 모습으로 표현하였으며, 喉

를 통하여 들어오는 호흡지기를 거북이처럼 아래로 

끌어내리는 것을 깊은 호흡을 한 거북이가 물속에 

있는 그림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Fig 6. Front visceral figure of the 
the nanjingzuantujujue

【Fig 6.】은 煙蘿子正面圖와 거의 유사하다. 다

만 목 부위에 음식물이 출입하는 咽과 공기가 출입

하는 喉를 上下로 표시하여 위쪽에 그려진 咽이 인

체의 뒷 부분에 위치하고 喉가 아래에 그려져 인체

의 전면에 있음을 나타내었다. 또한 煙蘿子正面圖와 

동일하게 左肝右脾로 배치하였다.

Fig 7. Rear visceral figure of the the 

nanjingzuantujujue

【Fig 7.】은 煙蘿子背面圖와 거의 유사하다. 心

에서 나온 腎系가 左右 兩腎과 연결되고 항문 쪽으

로 계속 연결되어 있다. 또한 煙蘿子正面圖와 동일

하게 左肝右脾로 배치하였다.

煙蘿子의 首附圖, 朝眞圖, 左側之圖와 右側之圖는 

도교의 內丹과 관련된 이론적인 인체관을 표현한 것

이며, 黃帝八十一難經纂圖句解의 측면도는 煙蘿子

의 內丹 관련 그림 4폭을 하나로 모아서 표현한 것

이다. 따라서 해부학적인 지식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적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煙蘿子 內境圖의 正面圖

와 後面圖의 경우에는 ｢朱提點內境論｣에 기술된 咽

喉와 胃系, 肺系의 관계 설명과 기능에 대한 내용으

로 볼 때 해부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렸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해부지식에 기반한 다른 계열의 장부도

로 인식되고 있는 歐希范五臟圖와 存眞圖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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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시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肝의 위치 

역시 해부 지식이 없어서 좌측에 그린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즉, 치료나 도교의 인체관을 표현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간의 위치를 좌측에 표현한 것이

다60). 

Ⅲ. 結  論

修眞十書에 수록된 煙蘿子의 內境圖에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內境은 또한 ‘內景’ 혹은 ‘內照’라 명칭하며, 

이는 道家의 용어이다. 內境은 인체 내부 장부의 형

상을 표현한 것이다. 煙蘿子의 ‘內境圖’는 ｢首部｣・｢
朝眞｣・｢內境左側｣・｢內境右側｣・｢內境正面｣・｢內境

背面｣의 그림 6폭이 있는데, 內丹 관련 이론적 표현

과 해부 지식을 반영한 咽喉, 胃, 大小腸, 膀胱 등의 

표현으로부터 道家에서도 장부 해부의 인식이 있었

음을 알 수 있었다.

2. ｢內境左側圖｣・｢內境右側圖｣는 도교의 內丹과 

관련된 개념과 기관、폐、심、간、담、신、명문、소

장、대장、척추 24절과 髓管 등 인체 구조물이 그

려져 있다. 

3. 煙蘿子의 內境圖는 隋唐五代 이후 등장하는 

內丹 이론을 설명하는데 필요한 개념인 五臟, 泥丸, 

丹田, 三魂, 三尸, 七魄, 臍 등을 표현하다. 특히 우

측도에서는 도교의 內丹 수련 또는 도교의 인체관과 

관련된 개념을 다수 포함하고 있으며, 思念을 통하

여 任督脈을 소통시키는 小周天의 원리를 羊車, 鹿

車, 牛車 그리고 飮龜를 이용하여 표현하였다.

4. ｢內境正面｣・｢內境背面｣의 그림은 肝과 脾의 

좌우 위치가 바뀐 점을 제외하고는 그 나머지 장부

의 해부 위치는 모두 비교적 정확하며, 肝의 위치 

60) 石泰. 正統道藏 第 7冊 洞眞部 方法類 卷18 ｢修眞十書

雜著捷徑｣. 서울. 法仁文化社. 1987. pp.5536. ｢朱提點內

境論｣ “肝者木也, 陰未退聽吁之而出, 故其治在左, 其位在

右”

역시 치료원리를 표현하려고 의도적으로 좌측에 표

현하였다.

5. 煙蘿子의 ‘內境圖’ 가운데 ｢內境右側｣ 그림을 

중심으로 다른 4개의 그림을 합쳐 朝眞圖의 頭部를 

연결하면, 黃帝八十一難經纂圖句解의 내경측면도

와 거의 흡사하다. 또한 신체 각 부위의 명칭, 頭部

에 있는 神의 명칭, 기를 상승시키는 경우의 용어 

등도 兩者 모두 거의 일치한다. 따라서 李駉의 黃
帝八十一難經纂圖句解 ｢人體內境側面圖｣는 煙蘿子

의 ｢內境圖｣를 근거하여 增補되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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